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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노-사 단체협상 “산 넘어 산”
SK사태 해법 놓고 파행 … 최태원 회장 퇴진과 인사위원회 설치 쟁점

SK 노사의 단체협상이 최근 SK사태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파행사태를 

겪고 있다.

SK에 따르면, 오너인 최태원 회장 구속과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중단됐던 단체협상이 5월13일 어렵사리 

재개됐으나 최태원 회장의 경영퇴진과 노사동수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회사가 격돌했다.

SK 노조는 SK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동수 인사위원회 설치 ▷기업의 사회적 책무 명시 ▷경영정보

와 이사회 공개 ▷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선임 ▷회계장부 열람권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최근의 위기상황에 격앙된 일부 노조 대표들이 5월20일 교섭 도중 회사 측 교섭위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서로 폭언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교섭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노조는 현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해 작금의 사태가 초래됐는데도 회사 측이 노조의 정당한 경영참

여 요구를 묵살하면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단체협상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 측

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측은 최근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교섭석상에서 발생한 노측 대표의 기물투척과 욕설 등 집단적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고 맞섰다.

임명호 노조위원장 등 노조 교섭위원 10여명은 노조 대표의 기물투척과 욕설에 항의한 회사 측이 교섭석상

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단체협상이 중단되자 5월23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앞에서 상경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SK 노사는 5월27일 단체협상을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노조가 계속 황두열 부회장의 교섭 참석을 요

구하고 있어 예정대로 협상이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SK 관계자는 우선은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노조가 

무리한 요구로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

다.

그러나 노조는 SK사태의 근본원인이 잘못된 재벌체제에 있는 만큼 SK가 부실계열사인 SK글로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SK글로벌 지원을 둘러싼 진통

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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